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7 pp. 55-66,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7.5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55

*Corresponding Author : Soon Ok Kim(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search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s)

email: dona3734@cnuh.co.kr
Received April 18, 2024 Revised May 28, 2024
Accepted July 5, 2024 Published July 31, 2024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관련 요인: 
생물-심리-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정연희1, 김순옥2*

1배재대학교 간호학과, 2충남대학교 의학연구소

Smoking-related factors among Kore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bio-psycho-social model

Yeon-Hee Jeong1, Soon Ok Kim2*

1Department of Nursing, Pai Chai University
2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search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s

요  약  본 연구는 생물-심리-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제14~18차년도(2018~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14~18차
년도(2018~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흡연관련을 묻는 문항에 응답한 여자 고등학생 62,263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는 다단계층화집락 확
률추출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므로,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고려한 복합표본분석 모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비만(aOR=1.42, p=.040)이 분석되었으며, 심리적 요인은
우울 경험(aOR=1.34, p<.001), 자살생각(aOR=1.50, p<.001), 체중 감량 노력(aOR=1.27, p<.001), 음주(aOR=8.61,
p<.001)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 담배 구매 용이성(aOR=101.22, p<.001),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경험
(aOR=1.36, p<.001), 학업 성취도(aOR=2.29, 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aOR=1.63, p=.028)이 흡연관련 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 관리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각적이며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moking-related factors among Kore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by analyzing raw data from the 14th to 18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s (KYRBS) 
conducted between 2018 and 2022 using the Biopsychosocial model. The study included 62,263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smoking-related questions in the KYRB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5.0. Since the raw data of the KYRBS were collected using a multistage cluster
probability sampling method, complex sample analysis modules, including stratification variables, cluster
variables, and weigh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biological factors related to smoking among 
Kore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cluded adiposity (aOR=1.42, p=.040), while psychological factors
included depression experience (aOR=1.34, p<.001), suicidal ideation (aOR=1.50, p<.001), weight loss 
effort (aOR=1.27, p<.001), and alcohol consumption (aOR=8.61, p<.001). In addition, social factors such
as ease of purchasing cigarettes (aOR=101.22, p<.001), passive smoking at public places (aOR=1.36, 
p<.001),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OR=2.29, p<.001), and perceived family socioeconomic status
(aOR=1.63, p=.028) were identified as smoking-related f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easures based on consideration of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re 
required to control smoking among Kore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Bio-Psycho-Social Model,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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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 의하면 흡연은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된다[1].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및 다
양한 유형의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며, 조기사망의 원인
으로 보고되었다[2,3]. 특히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기의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 발달의 문제, 중
독의 문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의 문제
도 증가 될 가능성이 높다[4]. 이에 더하여 여자청소년인 
경우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쳐, 임신 및 출산의 문제, 태
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5].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일반담배(궐련)와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의 현재 사용률은 
남학생이 6.6%로 여학생 3.5%보다 높았으나, 남학생은 
증가 추세 후 다시 감소한 반면, 여학생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6]. 또한 여자 고등학생은 4.4%, 
여자 중학생은 2.7%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담배제품 현
재 사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6]. 이와 같이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남자 고등학
생보다 보고되는 흡연율이 낮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7]. 따라서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을 
조기 중재하기 위하여 흡연과 관련된 특성 및 흡연과 관
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겨진다. 

여자 고등학생은 2차 성징과 더불어 뇌신경의 미성숙
으로 감정조절 및 판단력이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8]. 청
소년은 선택의 가치를 예측하기 보단 즉각적인 보상으로, 
충동적으로 흡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8]. 이에 더하
여 또래와의 관계 및 또래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흡
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9]. 또한 타인의 언어적, 비언
어적 시선에 예민한 여자 청소년 흡연자일 경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흡연 사실을 숨기거나, 흡연 
경험을 과소보고 할 수 있다[10]. 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
년들은 남자 청소년과 달리 흡연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
어 체형에 민감한 여자 청소년들이 더 담배를 피운다고 
보고된다[11].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흡연은 복잡한 요인
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함을 유추할 수 있다. 

Engel의 생물학적 모델은 건강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다[12]. 본 모델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요
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강행위를 설명한 모델이다
[12]. 본 모델을 기반으로 Wiss 등[13]은 청소년의 음식 

중독 및 비만의 경로를 설명하였고, Kim과 Shin [14]은 
청소년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Engel의 모델에 근거하여 여자 고등학
생의 흡연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에서 생물학적 요인으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흡연할 가
능성이 높고[15], 비만인 청소년 보다 마른 청소년이 흡
연할 가능성이 높았다[16]. 심리적 요인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나[17], 우울 및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이[17,18] 흡연할 가능성이 높
았다. 이에 더하여 수면에 대하여 불만족감을 느끼거나
[17],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고[19], 자신의 체형에 대하
여 통통하다고 느끼며[14], 음주 경험 및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당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이[15,20] 흡연할 가능
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 담배 구매가 
용이하거나[15], 가정 또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대
한 경험이 있고[21], 학업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수록 흡연할 가능성이 높았다[15]. 하지만 선행연구에 의
하면, 흡연과 관련된 요인을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거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토한 연구가 다수였
고, 여자 고등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흡연 관련요인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7,22].

따라서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관련 요인을 생
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Engel의 생물-심리-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 관련요인을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자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관련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수준을 확인한다.
2)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생물학적, 심

리적, 사회적 특성을 확인한다.
3)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특

성을 바탕으로 흡연에 대한 관련요인을 확인하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8년에서 2022년(제14~18차년도)에 시

행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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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제14~18차년도(2018~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의 건강행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이다. 표본추출은 층화집
락추출법이 사용되었고, 제14차년도에는 60,040명, 제
15차년도에는 57,303명, 제16차년도에는 54,948명, 제
17차년도에는 54,848명, 제18차년도에는 51,850명으
로 총 278,989명이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
구의 목적에 따라 흡연관련을 묻는 문항에 응답한 여자 
고등학생 62,2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제14~18차년도(2018~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의 조사 내용은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경험 및 흡연과 관
련된 생물학적 요인(학년, 비만도), 심리적 요인(주관적
인 스트레스 인지 수준, 우울경험, 자살생각, 수면만족
감, 체중 감량 노력, 주관적인 건강 상태, 체형인지, 음주
경험, 주 3회이상 가당음료 섭취), 사회적 요인(담배구매 
용이성, 가정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경험, 학업 
성취도 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으로 구성되어있다.

2.3.1 결과 변수
2.3.1.1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 경험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 경험은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궐련)를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에 
최근 30일 동안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흡연경험 없
음’, 30일 중 1일 이상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경험 있음’
으로 구분하였다.

2.3.2 독립변수
2.3.2.1 생물학적 요인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 

중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구분하였고, 
청소년의 비만도는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로 평가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청소년들이 자가보고 한 신장(cm)과 체중
(kg)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를 기준으로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를 평가하였다. 체질량
지수 백분위수는 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저체중’, 5백분
위수 이상 및 8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정상체중’, 85백

분위수 이상 및 9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과체중’, 95백
분위수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구분하였다[23]. 

2.3.2.2 심리적 요인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중 

스트레스는 평상시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지 묻
는 단일 문항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고, 우울감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단일 문
항으로 슬프거나 절망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 ‘있음’ 아
닌 경우는 ‘없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살 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단일 문항으로 자살 생각을 한 경우 ‘있음’ 아닌 경우는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수면만족감은 최근 7일 동안 잠
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묻는 단일 문항으로 ‘충분하다’, ‘보통이다’, ‘충분
하지 않다’로 구분하였고, 체중 감량 노력은 최근 30일 
동안 체중을 조절하기 위하여 노력한 적이 있는가에 대
한 문항의 응답 중 체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응
답한 경우 ‘있음’, 아닌 경우 ‘없음’이라고 구분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묻
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
강하지 않다’로 구분하였다. 인지된 자신의 체형은 자신
의 체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마른 편이다’, ‘정상이다’, ’살찐 편이다’라고 구분하였
고, 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날에 
대한 문항으로 월 1일 이상 마신다고 응답 한 경우는 ‘음
주경험 있음’ 아닌 경우는 ‘음주경험 없음’으로 구분하였
으며, 가당음료 여부는 최근 7일 동안 단맛 나는 음료(탄
산음료, 에너지음료, 이온음료, 과즙음료, 커피음료, 가
당우유)에 대한 섭취 빈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주 3회이상 섭취함,’ ‘주 3회 이상 섭취 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2.3.2.3 사회적 요인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으로 

담배 구매 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 가게 등에
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떠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로 구분하였고, 가정에서의 간
접흡연과 공공장소(상점, 식당, 쇼핑몰, 공연장, PC방, 
노래방 등)에서의 간접흡연에 대한 경험은 최근 7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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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신 날에 대하여 묻
는 문항에 응답을 주 1일 이상 경험이 있을 경우 ‘있음’,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업 성취도 수준
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2.4 자료분석
제14차에서 18차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

는 다단계층화집락 확률추출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므
로,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고려한 복합표본분석 
모듈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SPSS,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 수준 및 흡연과 관련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은 기술통계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2)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관련요인은 로
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
석 시 p<.05의 통계적 유의수준(양측)을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흡연 수준 및 흡연과 관련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한국 여자 고등학생 총 
62,263명 중 2,802명(4.2%)의 청소년이 흡연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고등학생 1학년 20,480명(32.4%), 2
학년 20,918명(32.9%), 3학년 20,865명(34.7%)이었다. 
이에 더하여 8.3%(5,006명)가 저체중, 72.6%(45,084
명)이 정상체중, 8.9%(5,588명)가 과체중, 10.2%(6,585
명)가 비만에 속하였다.

심리적 요인으로 49.9%(31,063명)의 청소년이 스트
레스 인지 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하였고, 33.7%(21,066명)
의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15.2% 
(9,483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이에 더하여, 56.7%(35,194명)의 청소년은 수
면에 대하여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39.4% 
(24,892명)의 청소년은 체중 감량 조절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8.7%(36,690명)의 청소년이 주
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42.0%(26,321명)

가 자신의 체형을 살찐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6.3%(10,496명)의 청소년이 현재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0.9%(31,543명)의 청소년은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당음료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 844명(1.3%)의 청소년이 담배를 쉽
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25.5%(16,124명)의 
청소년은 가정에서, 53.2%(32,870명)의 청소년은 공공
장소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
로 82.5%(51,188명)의 청소년은 학업 성취도 수준은 중
간이라고 응답하였고, 91.4%(56,809명)의 청소년은 가
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3.2 연구대상자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른 흡연 영향요인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 
중 비만인 청소년에 비하여 마른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OR[adjusted odds ratio]=1.42, 95% 
Confidence Interval[CI]=1.01~2.00, p=.040). 

또한,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심리적 요
인으로 우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하여 우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aOR=1.34, 
95% CI=1.16~1.54, p<.001), 자살생각을 안 하는 청소
년에 비하여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aOR=1.50, 95% CI=1.28~1.75, p<.001), 
체중 감량 노력을 안 하는 청소년에 비하여 체중 감량 노
력을 하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OR=1.27, 95% CI=1.12~1.45, p<.001), 음주를 안 
하는 청소년에 비하여 음주를 하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aOR=8.61, 95% CI=7.60~9.77, 
p<.001). 

마지막으로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사회
적 요인으로 담배 구매가 어려운 청소년에 비하여 담배 
구매가 쉬운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OR=101.22, 95% CI=78.16~131.09, p<.001), 공공
장소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하여 공공장
소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aOR=1.36, 95% CI=1.19~1.54, p<.001),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청소년
이(aOR=2.29, 95% CI=1.69~3.11, 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청소년이
(aOR=1.63, 95% CI=1.05~2.53, p=.028)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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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moking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Smoking-Related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mong Participants                                                                   (N=62,263)

Variables Categories n(%)
Dependent variable

Current smoking (in the past 30 days) Yes 2,802 (4.2)
No 59,461 (95.8)

Independent variable
Biological factors Grade 1st  20,480 (32.4)

2nd  20,918 (32.9)
3rd  20,865 (34.7)

Adiposity Under weight  5,006 (8.3)
Normal weight  45,084 (72.6)
Over weight  5,588 (8.9)
Obese  6,585 (10.2)

Psychological factors Perceived stress High  31,063 (49.9)
Middle  24,245 (38.9)
Low  6,955 (11.2)

Depression experience
(in the past year)

Yes  21,066 (33.7)
No  41,197 (66.3)

Suicidal ideation
(in the past year)

Yes  9,483 (15.2)
No  52,780 (84.8)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Not enough  35,194 (56.7)
Moderate  17,719 (28.3)
Enough  9,350 (15.0)

Weight loss effort
(in the past 30days)

Yes  24,892 (39.4)
No  37,371 (60.6)

Perceived health status Unhealthy   7,423 (11.9)
Moderate  18,150 (29.4)
Healthy 36,690 (58.7)

Perceived body size Plump  26,321 (42.0)
Normal  24,384 (39.2)
Skinny  11,558 (18.8)

Alcohol consumption
(in the past 30 days)

Yes  10,496 (16.3)
No  51,767 (83.7)

Sugar sweetened beverage
(3 times/in the past 7 days)

Yes  31,543 (50.9)
No  30,720 (49.1)

Social factors Ease of purchasing cigarettes
(in the past 30 days)

Easy  844 (1.3)
Not easy  1,103 (1.7)
Impossible  629 (0.9)
Never tried  59,687 (96.1)

Passive smoking at home
(in the past 7 days)

Yes  16,124 (25.5)
No  46,139 (74.5)

Passive smoking at public places
(in the past 7 days)

Yes  32,870 (53.2)
No  29,393 (46.8)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4,760 (7.5)
Middle  51,188 (82.5)
Low  6,315 (10.0)

Perceived family socioeconomic status High  3,991 (6.5)
Middle  56,809 (91.4)
Low  1,46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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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oking-Related Factors According to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mong 
Participants                                                                                   (N=62,263)

Variables Categories adjusted OR 95% CI p
Biological factors Grade (ref.: 1st) 2nd 1.04 0.89~1.23 .567

3rd 0.96 0.96~0.81 .721
Adiposity(ref.: Obese) Under weight 1.42 1.01~2.00 .040

Normal weight 1.17 0.94~1.46 .158
Over weight 1.09 0.82~1.43 .542

Psychological factors Perceived stress (ref.: Low) High 1.13 0.88~1.44 .319
Middle 0.86 0.67~1.11 .270

Depression experience (in the past year) 
(ref.: No) Yes 1.34 1.16~1.54 <.001

Suicidal ideation (in the past year)
(ref.: No) Yes 1.50 1.28~1.75 <.001

Subjective sleep sufficiency
(ref.: Enough)

Not enough 1.14 0.93~1.38 .188
Moderate 1.05 0.84~1.31 .633

Weight loss effort (in the past 30days)
(ref.: No)

Yes 1.27 1.12~1.45 <.001

Perceived health status
(ref.: Healthy)

Unhealthy   0.91 0.76~1.09 .314

Moderate 0.98 0.81~1.18 .838
Perceived body size
(ref.: Skinny)

Plump 1.02 0.82~1.26 .855

Normal 0.95 0.78~1.15 .637
Alcohol consumption (in the past 30 days) 
(ref.: No) Yes 8.61 7.60~9.77 <.001

Sugar sweetened beverage
(3 times/in the past 7 days) (ref.: No) Yes 1.11 0.99~1.26 .073

Social 
factors

Ease of purchasing cigarettes
(in the past 30 days) (ref.: Never tried)

Easy 101.22 78.16~131.09 <.001

Not easy 71.23 58.83~86.25 <.001
Impossible 19.26 15.06~24.62 <.001

Passive smoking at home (in the past 7 days) 
(ref.: No) Yes 1.08 0.95~1.24 .197

Passive smoking at public places
(in the past 7 days) (ref.: No) Yes 1.36 1.19~1.54 <.001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ref.: High)

Low 2.29 1.69~3.11 <.001
Middle 1.24 0.94~1.64 .117

Perceived family socioeconomic status
(ref.: High)

Low 1.63 1.05~2.53 .028
Middle 1.22 0.91~1.63 .181

4. 논의

본 연구는 생물-심리-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제14~18
차년도(2018~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
를 활용하여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관련 요인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생물학적 요인 중에서는 비만이, 
심리적 요인에서는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체중 감량 노
력과 음주가, 사회적 요인에서는 담배 구매 용이성, 공공
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학업성취도 및 경제적 수준이 우
리나라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국가 기반의 대

규모 자료를 토대로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특성화된 인구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물-심리-사
회 모델을 기반으로 다차원적 수준에서 흡연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
인을 살펴보면, 비만인 여고생에 비하여 마른 여고생이 
1.42배 흡연을 더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24]에서도 흡연자에 비하여 비흡연자에서 과체중군
이나 비만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이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더 낮은 칼로
리를 섭취하고 있으며 더 낮은 에너지를 체내에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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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흡연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발열기전을 자극
함으로써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고된다[25]. 결과적으로 흡연이 대사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의 흡연 
경험 연구[11]에서도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자 청소년들
로 부터 흡연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 담배를 피우게 된
다고 보고하는 등, 체형에 민감한 여자 청소년에서 흡연
의 여러 인자들과 비만의 인자들이 공존하는 것으로 생
각되어 진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흡연을 고려할 때 남
자 청소년과 다른 기전을 보일 수 있다는 가정 또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심리
적 요인을 살펴보면, 우울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하여 
우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34배 흡연을 더 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상 연구[26]에
서도 흡연 경험이 없는 그룹에 비하여 흡연 그룹에서 우
울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Bainter 등
[27]의 종단연구에서도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흡연을 지
속한 청소년은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다수의 종단 
연구 및 메타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28,29]. 흡연과 우
울 간 영향에 관한 기전을 살펴보면, 흡연이 혈중 니코틴
의 양을 증가시키고, 니코틴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 pituitary adrenal)을 자극시키며,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이 과다활동하는 경우 우울이 
증가하게 된다[28]. 또한 흡연은 모노아민 산화효소
(monoamine oxidase)의 저하와도 관련이 있는데, 체
계적 고찰 연구[29]에 의하면 인체 내 아민(amine)의 분
해를 담당하는 모노아민 산화효소가 비흡연자보다 흡연
자에서 더 적게 활성화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흡연으로 인한 혈중의 니코틴 증가와 모노아민 산화효소
의 저하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속된 흡연이 
여자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우울과 흡연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바, 우리나
라 여자 고등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에
서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자살생각을 안 하
는 여고생에 비해 자살생각을 하는 여고생이 1.50배 흡
연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과 Jung [30]에 의
하면, 흡연청소년이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을 
1.56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흡연은 청소
년 자살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흡연은 
많은 질병 중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여 자살의 위

험을 초래하는데, 규칙적인 흡연자는 자살생각과 자살시
도, 자살계획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31]. 이와 관련하여 
만성적으로 니코틴에 노출되었을 경우 세로토닌의 농도
가 감소하며[32], 세로토닌 농도가 감소하면 충동적인 공
격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32], 흡연으로 인한 니코
틴 증가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에 흡연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우리나라 여고생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체중 감량 노력을 안 하는 여고생에 비하여 체중 감량 
노력을 하는 여고생이 1.27배 흡연을 더 하는 것으로 보
고된다. 이는 14세 여자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 왜곡은 2
년 후인 16세의 담배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
구[33]와 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 이미지에 대
한 부정적인 내면화는 담배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34]. 이와 같이 여자 청소년은 담배 사용을 체
중 조절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35]. 특히 여자 
청소년은 체형을 과소평가하는 남자 청소년과 달리 자신
의 체형을 과대평가하여 신체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으로 
보고된다[36]. 이러한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
은 부적절한 체중조절을 초래한다[35].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단식, 약물복용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하면 근육 및 골밀도 감소,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37]. 이는 
여자 청소년의 비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함께 현대 사
회의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좀 더 날씬해 져야 사회
적으로 대우받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 이미
지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고 여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이에 더하여,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접근
성이 자유롭고, 청소년들의 몰입감 및 흥미를 유발하여 
중재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프로그램
이 주목을 받고 있다[38,39].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프로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고민을 드러냄으로써 건강전문가와의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40].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 프로그램은 여
자 청소년의 올바른 신체 이미지를 수립시킬 뿐만 아니
라 그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음주를 안 하는 청소년에 비하여 음주를 하는 청소년
이 8.61배 더 흡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음주를 할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7호, 2024

62

록 흡연 행위를 더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흡연과 음주
의 경우, 그 동시적인 행위가 관련성이 있음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밝혀 진 바 있으며[41,42],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41]에서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이나 위
험 행동을 하는 경우 흡연 비율이 높음을 보여 주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더하여, 음주와 흡연의 동
시 행위는 심혈관계질환의 이환율을 높이는 등 신체적으
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43]. 또한 청소
년 음주는 신체적 악영향과 더불어 폭력의 경험 및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44].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취약
하며[45], 이러한 스트레스와 같은 취약한 정신건강을 회
복하기 위해 흡연을 더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
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음주와 
흡연, 약물 등의 단일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전략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여고생들의 흡
연을 비롯한 다른 문제행동을 경험하지 않도록 건강행위 
별 개별적 중재 시도와 더불어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6].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은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사회적 요인으로 담배 구매가 어려운 청소년에 비
하여 담배 구매가 쉬운 청소년이 101배 더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는 유해약
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47]. 담배구매 용이성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의 흡연행동을 예측하고 이와 더불어 그들의 금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며[48], 청소년의 담배 구매용
이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흡연의도와 흡연행동의 촉매
가 된다[48]. 또한 청소년 담배 구매의 용이성에 대한 이
해는 청소년기 흡연행위의 시발점을 포착하는데 도움을 
준다[47]. 다시 말해, 우리나라 여자 고등학생이 가지는 
담배 구매용이성은 구매의도를 거쳐 흡연행위로 이어진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담배구매에 있어 청소년
보호법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담배를 구매
할 때 신분증을 통한 나이 확인이 필요하나 가짜 신분증
이나 대리구매 등과 같은 불법 담배구매가 성행한다[47]. 
또한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나 간접적인 구매 방식 등
으로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가 쉽게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도 대부분 단속의 사각지대로 나타난다[49]. Yang 
등[50]의 연구에 의하면, 30개의 온라인 사이트 중 
83.3%는 연령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강력히 막아야 하며, 
이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담배 구매 및 니코틴 거래에 대해 상시적 감시가 이뤄져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신분증감별기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과 지문인식
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하
여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36배 더 흡연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과 관련하여 가족 내에서
의 흡연자 유무, 친구의 흡연 여부가 청소년의 흡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42].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의 연구[42]에서도 간접흡연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1.24배 흡연의 비율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숙하여 어른들의 
흡연 모습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기도 하며, 친구들의 흡
연 권유에 의해 자연스레 흡연을 접하게 된다고 보고된
다[42].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흡연은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로 인한 흡연율을 줄이
기 위해 간접흡연에 대한 환경적인 조치들과 간접흡연 
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이 조기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51].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은 여자 고등학생에 비하여 낮
은 여자 고등학생이 2.29배 더 흡연을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는 여고생 대상의 선행연구[17]에서도 비흡
연군에 비해 흡연군이 될 위험에 주관적 학업성적이 해
당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학업 성취도 수준이 
낮은 경우,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와 열등의식으로 흡연
과 같은 비행행동을 행하게 된다고 해석하였다[52]. 하지
만 최근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의 경우 주
변의 기대와 입시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성적과 
관련하여 극심한 학업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로 인
해 집중력있는 학습을 목적으로 습관적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53] 하는 등, 일관성 없는 결과
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학업 성취도에 따라 흡연과 같은 문제행동이 
영향을 받는 바, 여자 고등학생들이 흡연에 대한 위험성
을 더욱 인지하여 궁극적으로 금연행위로 이어질 수 있
도록하는 효과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청소년이 1.63배 흡연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고생 대상의 연구[17]에서도 주관적 경제상태가 여고
생의 흡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되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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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이는 흡연 행위가 경제력의 영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경제력이 제한
되므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청소년은 담배에 대한 접
근성이 떨어진다[54].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들의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빈도가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는 등
[42],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적정수준의 용돈을 
주는 것이 청소년 흡연수준의 증가를 막는 방법일 수 있
다고 제기된 바와 같이[55],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소비행태에 관심을 가지고 적정수준의 용돈을 줄 뿐만 
아니라 용돈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물-심리-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 여
자 고등학생의 흡연관련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제14~18
차년도(2018~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
를 활용하였다.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관련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비만으로 나타났
으며, 심리적 요인은 우울 경험, 자살생각, 체중 감량 노
력, 음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 담배 구매 
용이성,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경험, 학업 성취도, 가정
의 경제적 수준이 흡연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 관
리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
여 다각적이며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한
국 여자 고등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설계를 통해 자기기입식 형식으로 
수집된 이차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변수 선정의 제한이 
있으며,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통계적 기법 및 선행연구를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해당 변수 이외의 
통제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국가 기반의 대규모 자
료를 바탕으로 한국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생물-심리
-사회 모델을 기반으로 다차원적 수준에서 흡연관련 요
인을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제
언한다. 둘째, 학교 내 흡연관련 교육에서 흡연하는 여고
생들의 지지체계를 고려하여 그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교육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우리나라 여자 고
등학생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보건 교육의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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